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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19. 11. 19.(화) /총 1매(본문 1)

국토교통부 담 당 자
∙주거복지정책과장 김석기, 사무관 김병채
∙☎ (044) 201-4504, 3360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
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’19. 11.19(화) >

◈ “지금 사면 대박”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

-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
-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

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

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

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.

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

법적 보호가 어렵고,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,

ㅇ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

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

알려드립니다.

* 공인중개사법 제33조(금지행위) 제7호 : 탈세 등관계법령을위반할목적으로 소유권
보존등기또는이전등기를하지아니한부동산이나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전매등
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
(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같은 법 제48조제3호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

복지정책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33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